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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자산관리사업의 성장

1. 개념

가. 자산관리사업의 의의

자산관리사업에 대한 정의는 시대적·지역별로 상이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힘들다.1) 다만,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 규모의 확대에 따라 이들이 금융기관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규제완화에 의한 금융겸업화가 맞물리면서 자연스럽

게 제공되기 시작한 종합금융서비스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Wealth Management라 불리는 자산관리사업은 부유층 또는 잠재부유층을

대상으로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 자산운용(asset management)에 관

한 종합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업

무영역의 제한으로 인해 특정 상품중개, 자산운용에 한정되었으나, 최근

에는 이러한 단편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은퇴 및 노후준비, 상속준비,

가족보장 등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과 재무목

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종합재무컨설팅

서비스로 발전되었다.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객의 가족상태, 재무상황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자산상태를 분석한

후, 고객의 재무목표 및 위험선호도(risk tolerance) 등 투자성향을 파악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진단된 재무상태와 재무목표간 차이를 분석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하게

1) 부유층을 목표 고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용
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은행의 경우는 프라이빗 뱅킹, 증권사의
경우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생명보험회사는 종합재무설계서비스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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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경제 및 금융환경, 조세제도 등 시장상황과

고객의 자산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구성하고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

공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자문수수료(fee)나 상품중개에 수반되는 중개

수수료(com mission)를 수취하게 된다.

<그림 Ⅱ-1> 자산관리서비스의 프로세스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3), p . 29 재작성.

나. 상품 및 서비스

금융기관이 부유층 고객의 개별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p lanning)을 수립하고, 각각의 계획을 실현시키

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

요구되는 각종 계획과 이와 연관된 상품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관련 계획(investm ent p lanning)이 필요하다. 고객의 투자

목표 및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자산을 배분

(asset allocation)하며,2) 자산배분 후 특정 자산군 내에서 다양한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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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러한 투자계획을 실현시

키는 투자수단으로는 전통적인 주식, 채권,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은행신

탁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해외투자, 자산관리계좌(managed accounts) 등

이 활용될 수 있다.

<그림 Ⅱ-2> 투자계획 피라미드

자료: Esperti, Robert A., Renno L. Peterson (2000), p . 58.

둘째, 상속 및 세금관련 계획(estate and tax p lannin g)이 필요하다.

특히 거액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에게는 재무계

획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상속 계획은 소유한 자산을

원하는 대상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기에 이전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언서비스3), 신탁(tru st) 설정 등을

포함하며, 추가적으로 은퇴계획, 증여, 소득세 등도 포함된다. 또한, 각

종 투자행위, 상속 등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세무·법률 서비스의 제공

2) 예를 들면, 전체 자산을 확정금리자산에 35%, 지분증권자산에 60%, 현금관
련 자산에 5%로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3) 금융기관이 유언자와 계약을 통해 유언서 보관, 유언집행의 위임을 받아 유
언자가 사망한 때 그 유언내용에 따라 유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분배

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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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부유층은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금의 절대 규모도

높아서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종합자산관리서비스의 부가가

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이다.

셋째, 각종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위험관리(risk m anagem ent)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4),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소득보상보

험, 손해보험과 같은 보험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한

다. 생명보험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망보장이지만, 부차적으로 저위험

투자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즉, 해약환급금(cash-valu e)을 활용하여

대출금리와 예정이율간 차이만 부담하면 은행의 대출기능을 일부 담당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넷째, 은퇴와 관련된 계획(retirem ent p lanning)이 필요하다. 오늘날

에는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상태로 장수를 즐길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퇴계획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현재 소득, 가능한

저축 금액, 은퇴를 위해 필요한 소득, 은퇴 후 소득원 등을 파악하여 은

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퇴직

계정(tax-d eferred in dividu al retirem ent account)을 활용하여 은퇴준비

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섯째, 부동산 관련 계획(real estate p lanning)이 필요하다. 우리나

라 부유층의 경우 부동산투자를 통한 자산형성이 많고,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

요가 높다. 관련 서비스로는 부동산 임대차 관리, 부동산 중개 및 컨설

팅 등이 해당된다.

여섯째, 자녀교육과 관련된 계획(edu cation planning)으로 자녀의 대

학교육 및 해외유학을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예술품 투자, 자선(ch arity), gold banking, fam ily office 등

과 같은 부가서비스가 있다.

4) 종신보험, 정기보험, 유니버셜보험, 주가지수연동보험, 변액보험 등과 같은
상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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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장요인

우리나라에서 부유층에 대한 재무설계·자산관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 이후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 심화되면서 금융기관에서 부유층 고객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기 시

작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더불어, 저금리 현상의 지속 및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 등도 자산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부유층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수요 측면

1) 저금리 현상

우리나라는 기업부문의 만성적인 초과자금 수요로 인해 고금리 현상

이 지속되었는데, 1980년대에는 회사채수익률이 20% 수준을 상회하였

으며, 1990년대까지도 10%를 훨씬 상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외

환위기 이후 기업의 경영전략이 외형성장 중심에서 수익 중심으로 변화

되었고,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유도함에 따라 시장금리가 급속히 하향

안정화되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1996

년까지만 해도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가 9% 수준, 소비자물가상승률

은 5% 수준으로 나타나, 실질금리 4 % 이상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1

년부터 수신금리가 5%대로 급속히 낮아졌으며 2003년에는 3∼4% 수준

으로 낮아져 실질금리는 0.65% 수준에 불과하다(<그림 Ⅱ-3> 참조).

고금리가 지속된 1990년대까지만 해도 특별히 자산관리라는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도 높은 금리에 힘입어 자산의 형성 및 증식이 가능하였

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물가를 반영한 실질금리가 0∼1%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자산관리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저금리 환경에서는

금리생활자들의 자금운용이 매우 곤란해졌으며 과거와 같이 금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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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는 자산관리 방식으로는 자산의 실질가치 보전 및 확대가 어렵게

되었다.

<그림 Ⅱ-3> 우리나라의 실질금리 추이

주: 실질금리=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http :/ / ecos.bok.or.kr .

따라서, 우리나라 부유층들도 점차 이러한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향후에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저금리 현상이 기조적으로 정착된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예금 이외에 투자상품 중심의 자산배분

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으며,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변액보험, 해외투

자상품 등 다양한 상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저금리 기조의 정착

으로 인해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변화되어 기존의 확정금리

상품, 정형화된 금융상품, 국내투자상품에서 탈피하여 파생상품을 활용

한 주가·금리·환율 연동상품, 맞춤형 금융상품, 해외투자상품 등으로

선호가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 투자형 상품은 위험이 없는 예적금 상품

과 달리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특성에 대해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금융전문가에 대한 니즈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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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유층의 금융자산 규모 증가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

되면서 소수의 상위계층으로 소득 및 자산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소득집중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1996

년 0.295에서 2000년에는 0.352로 크게 높아졌다.5)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거액계좌 동향 및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금융상품 전체에서 거액예금의

계좌 수 및 잔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계좌당 5억원을 초과하는 거

액 저축성예금의 계좌 수는 2000년 말 4만 7천좌에서 2001년 말 5만 5

천좌, 2002년 말 5만 9천좌, 2003년 말에는 6만 7천좌로 증가하였으며,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2000년말 32.2%에서 2003년 말에는 35.0%로 증

가하였다(<표 Ⅱ-1> 참조).

<표 Ⅱ-1> 5억원 초과 거액계좌 동향

(단위: 천좌, 10억원, %)

2000.12말 2001.12말 2002.12말 2003.6말

저축성
예금*
계좌 수 46.9( 0.0) 54.7( 0.0) 58.9( 0.0) 66.5( 0.0)
금 액 115,974(32.2) 131,827(32.5) 143,420(31.8) 168,988(35.0)

정기예금
계좌 수 33.1( 0.4) 35.6( 0.5) 41.2( 0.5) 44.6( 0.5)
금 액 83,404(40.6) 89,151(41.5) 101,107(40.7) 115,168(43.4)

금전신탁
계좌 수 8.9( 0.1) 9.4( 0.1) 9.6( 0.2) 7.4( 0.2)
금 액 23,324(30.0) 28,499(35.0) 33,040(44.8) 28,157(48.4)

CD
계좌 수 2.0(10.9) 2.1( 8.6) 2.8( 9.4) 3.8( 9.5)
금 액 13,161(92.6) 14,519(90.7) 21,925(91.3) 30,937(91.3)

주: 1) * 동업자거래분 제외.
2) 괄호 안은 5억원 초과 거액계좌가 해당 금융상품 전체에서 차지
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한은정보 , 각호.

전체 저축성예금 계좌의 0.044 %에 불과한 5억원 이상 거액계좌가 전

5) 통계청(2002), 한국의 사회지표 , p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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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예금금액의 3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금융자산은 상위계층에 집중

되어 분포하고 있다. 금전신탁의 경우 5억원 초과 계좌 수는 전체 계좌

수의 0.2%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전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4%

에 달하며, 양도성예금증서는 전체 계좌 수의 9.5%에 불과한 5억원 초

과계좌가 전체 금액의 9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예금

중 개인고객이 대종을 이루는 저축예금의 2003년 말 기준 거액계좌 세

부내역을 살펴보면, 5억원 이상 거액계좌 전체에서 5억원∼10억원 계좌

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좌 수 기준 72.9%, 금액 기준 46.4%로 가장 높

고, 10억원∼20억원 계좌는 각각 19.8%, 2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Ⅱ-2> 참조).

<표 Ⅱ-2> 5억원 초과 거액계좌 세부내역(2003년 말)

(단위: 좌, 10억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저축성
예금*
계좌 수 38,393(57.7) 14,309(21.5) 8,708(13.1) 5,106( 7.7)
금 액 30,601(18.1) 20,322(12.0) 28,636(16.9) 89,429(52.9)

정기예금
계좌 수 25,822(57.8) 9,138(20.5) 6,209(13.9) 3,473( 7.8)
금 액 22,876(19.9) 13,789(12.0) 21,173(18.4) 57,329(49.8)

저축예금
계좌 수 4,285(72.9) 1,164(19.8) 341( 5.8) 85( 1.4)
금 액 2,715(46.4) 1,470(25.1) 958(16.4) 713(12.2)

금전신탁
계좌 수 3,946(53.0) 1,741(23.4) 941(12.6) 820(11.0)
금 액 3,022(10.7) 2,577( 9.2) 3,278(11.6) 19,280(68.5)

CD
계좌 수 904(23.5) 294( 7.6) 481(12.5) 2,167(56.3)
금 액 779( 2.5) 643( 2.1) 1,899( 6.1) 27,615(89.3)

주: 1) * 동업자거래분 제외.
2) 괄호 안은 5억원 초과 거액계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한은정보 , 각호.

신한은행의 경우, 부유층 고객 수의 증가에 비해 그들이 예치하는

금융자산 규모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2년 6월∼2003년

6월 동안 예금 10억 이상인 고객 수는 47%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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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60% 정도 증가함에 따라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6)

소수 상위 계층으로 부가 집중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

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모든 계층의 금융자산이 균등하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부유층 가구의

증가율이 일반 가구에 비해 빨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25

만 달러 이상을 소유한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

에는 9.8%이었으나 2003년에는 14.2%로 증가하였다. 특히 최고부유층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500만 달러 이상 소유가구는 0.2%에서 0.5%로 증가

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Ⅱ-4> 미국 부유층가구의 비중 변화(금융자산 기준)

자료: LIMRA International(2003b), p . 16.

부의 집중현상으로 인해 거액의 금융자산을 소유한 부유층들은 그들

의 금융자산을 체계적으로 배분·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

하였다. 보스턴컨설팅 조사에 의하면 국내 10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고

객의 83% 정도가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6) 신한PRIVATE BANK, SHINHAN PRIVATE BANK 출범 1주년 기념 세미
나 자료, 200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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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도 체계적인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의 필요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

적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

입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

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후 1955∼1963년 동안 출생자가

급증하여 1차 베이비붐 계층(baby boom er)을 형성하였으며, 이들이 결

혼하여 출산 연령에 접어든 1980년대 초반 2차 베이비붐을 형성하였다.

1차 베이비붐 계층의 경우 인위적인 가족계획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

에 연간 출생자 수가 100만명∼106만명 정도에 이르렀으나, 2차 베이비

붐 계층은 가족계획 등으로 출산을 조절하였기 때문에 출생자 수가 60

만∼80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인구구조를 감안하고,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은퇴연령을 55

세7)라고 가정하면 제1차 베이비 붐 인구계층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를 앞둔 대규모 인구집단으로

인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은퇴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금융기

관의 체계적인 컨설팅이 요구되었다. 즉, 평균수명8)의 증대로 인해 은

퇴자 및 예비 은퇴자들은 미래 준비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은퇴 후를 위한 자산축적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7) 미국 부유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55∼65세 사이에 은퇴하고 있으며, 평균 은
퇴연령은 59세로 조사되었다. 17%만이 55세 이전에 은퇴하고, 10% 정도는
65세 이후에 은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 미국 부유층 은퇴자들은 평균적으로 84세, 예비 은퇴자들은 85세까지 생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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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우리나라 인구의 출생 추이

주: 1970년 이전 자료는 대략적인 추정치임.
자료: http :/ / www .nso.go.kr.

은퇴 후 잔존여명이 20∼30년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은퇴

후 재정적인 안전(financial security) 문제가 보편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조사결과, 북미의 부유층조차도 은퇴 후 재정상황에 안심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IMRA 연구에 의하면, 캐나다 부유층 중

60% 정도가 은퇴 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라고 응

답하였으며, 25%는 매우 걱정된다고 응답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시장

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유층의 절반 정도가 이전보다 재무적 안

전성이 낮아졌다고 응답하였다.9) 미국의 부유층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규모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으로 완벽하게 안전하거나 재무목표

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느

끼는 평균적인 안전도는 10점 만점에 6.9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10)

9) LIMRA(2003), "Reconnecting with Affluent Clients", LIMRA 's MarketFacts
Quarterly, Fall, pp . 98∼101.

10) 전혀 안전하지 않다 는 1점이며, 완벽하게 안전하다 는 10점으로 환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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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부유층도

재무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유층들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

서 은퇴 후 그들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계획을 세워두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예를 들면, 하락하는 이

자율, 인플레이션, 장기간의 주식시장 침체, 과세정책의 변화, 보유자산

보다 더 오래 생존할 우려, 건강 관련 비용 등과 같이 우발적인 위험요

인에 대비하여야 할 니즈가 높아졌다. 미국의 부유층이 보유한 소득·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 현재 염려하는 사항은 장기간의 불경기 36%, 이

자수익 22%, 세금인상 19%, 인플레이션 16%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

퇴 시점에서 우려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으로는 인플레이션이 70%로

가장 높으며, 세금인상 62%, 장기간의 시장침체 58%, 이자수익 55% 등

으로 조사되어 은퇴계획 시점에서 소득·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6> 소득·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부유층 은퇴자의 염려

자료: LIMRA International(2003c), p . 25.

미국의 부유층 은퇴자와 은퇴를 앞둔 부유층 모두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층 은퇴자의 78% 정도는 주요

목표가 투자원본을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이며, 22%만이 자본증식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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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관심이라고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예비 은퇴자들이 적정 수준의 위

험을 수반하고 자본을 증식시키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보유한 자산의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투자원본의 실질가치를 안전

하게 보전하기 위한 부유층의 자산관리서비스 니즈가 증대하고 있다.

<표 Ⅱ-3> 미국 부유층의 투자 성향

(단위: %)

부유층
은퇴자

부유층
예비 은퇴자

원본 보전이 핵심, 최저 리스크 29 18
원본 보전이 주요 관심, 자본증식은
두 번째 목표, 일정수준의 리스크 용인 49 46

자본증식이 주요 관심, 원본보전도
중요, 적정수준의 리스크 용인 20 34

자본증식이 핵심, 높은 리스크 용인 2 2
자료: LIMRA International(2003c), p . 25.

나. 공급 측면

1) 부유층의 이익기여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 관련

업무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가계부문의 영업을 강화하였다. 가

계부문 중에서도 고액자산가 중심으로 이익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고객

을 차별하여 관리하는 마케팅이 급속히 성행하였는데,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업무의 특성상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

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모든 금융기관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였다.

은행의 경우 일반고객은 대출 위주로 거래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출

기간 종료시 거래가 단절되고, 상대적으로 빈번한 거래에 따른 비용요

인이 많이 발생하지만, 보유한 자산이 적어 교차판매할 기회가 거의 없

기 때문에 이익기여도가 높지 않다. 반면, 부유층고객의 경우 거래빈도

는 높지 않아 수반되는 비용도 낮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예·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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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간접투자상품, 신용카

드, 보험상품 등 교차판매율이 높고, 그 결과 이익기여도 역시 높게 나

타나고 있다. 프라이빗 뱅킹 업무에서 선두업체인 국내 A은행의 경우

전체 고객의 0.8%를 차지하는 부유층고객이 전체 가계수신의 70% 정도

를 차지하고 있으며11), 상위 15%의 고객이 전체 수익의 85%를 기여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한은행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상위 5%의

고객이 은행 전체 수익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5:95 법칙이

성립한다고 한다.12)

이와 같이 은행의 경우 부유층의 이익기여도는 20:80법칙을 능가할

정도로 매우 높으며, 증권사 역시 이와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이

나 증권사는 예치 금액에 상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액자산가의

이익기여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생명보험사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사

고발생에 따른 리스크를 안고 있어 1인당 가입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유층의 이익기여도가 타 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편이다.13)

비록 은행, 증권사에 비해 부유층의 이익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생명보험사의 경우도 부유층 고객의 이익기여도가 일반고객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다. 예를 들면, A생명보험사의 경우 자사고객을 대상으로 분

석한 결과 상위 15% 고객의 이익기여도는 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B생명보험회사 역시 상위 10%의 이익기여도가 40∼50%에 이

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C생명보험사는 상위 4 %의 고객이 사업

비차익과 위험율차익의 30% 정도를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사에 대한 부유층 고객의 이익기여도가 높은 이

유는 이들이 일시납 고액연금이나 일시납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성향이

11) 매일경제신문, 2002년 1월 3일.
12) 신한PRIVATE BANK, SHINHAN PRIVATE BANK 출범 1주년 기념 세미

나 자료, 2003. 9. 1.

13) 사망보험의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었지만, 10억 이상 고액일 경우
재보험으로 출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1인당 10억원 정도로 제
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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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사업비차익 측면에서 기여도가 높으며, 양호한 건강상태 및 건강

관리로 인해 조기사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위험율차익에 대

한 기여도 역시 높기 때문이다.

2) 금융기관의 신규 수익원 확보 경쟁

금융기관들은 종합금융화 현상14)이 진전되고,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업무영역확대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요구되었다. 특히 은행은 저금

리 환경으로 인해 예·대마진 폭이 감소함에 따라 가장 적극적으로 대

체 수익원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은행의 예대마진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9월에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가 8.57%,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가 5.29%를 기록하여 예대마진은 3.28% 수준이었으나, 2003년 10

월에는 대출금리와 수신금리가 각각 6.82%, 3.77%로 낮아짐에 따라 예대

마진 역시 3.05%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림 Ⅱ-7> 은행의 예대마진

주: 예대마진=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자료: http :/ / ecos.bok.or .kr.

14)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는 업종간 업무영역 구분이 뚜렷하였으나, 2003년
9월 방카슈랑스 시작을 기점으로 은행은 예·적금, 간접투자상품, 투신상품
뿐만 아니라 보험상품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8

국내 은행이 이자수익에 비해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의 비중을 확대하

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체 영업이익에서 수수료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민은행의 수수료 수익 비중은 2002년 20.8%에서 2003

년에는 22.3%로 1.5%p 확대되었으며,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각각 1.8%p,

1.4%p 증가한 10.3%, 14.9%를 기록하였다. 즉, 경기변동에 따른 불안요인

을 제거하고, 사업 리스크가 낮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국내 은행

은 자사의 부유층 고객에게 자산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이를 기초로 간접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판매수수료를 창출하였다. 앞으로도 은행은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보를 위해 수수료 수익 비중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Ⅱ-4> 주요 은행의 수수료 수익 비중
(단위: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2002 20.8 8.5 13.5 29.5
2003 22.3 10.3 14.9 36.6
자료: http / / www .hankyung.com .

증권사 역시 은행과 비슷한 입장에 있다. 온라인 거래 비중이 급속

히 확대되고, 가격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존의 주 수익원이었던 거

래수수료가 급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에 의존하던 기존의 수

익구조에서 탈피하여 좀더 안정적이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영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증권사는 수익원 다변화 및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투자상담 및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도입하였다. 대표적

인 상품으로는 랩어카운트(wrap account), 현금관리계좌(cash management

account) 등이 있다. 최근 저금리 현상에 힘입어 랩어카운트에 유입되는

자금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15).

15) 2004년 1월 5일자 파이낸셜 뉴스에 의하면 랩어카운트의 전체 수탁고 규모
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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